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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지루한 무더위와 장마를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요

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깃드시고 연구에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가 해마다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회

는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처방안”을 대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

한 가운데 훌륭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구의 보존뿐만 아니

라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해

결방안을 찾아내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환경법연구 제30권 제2호에는 지난 5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제

되었던 국내외 학자님들의 논문과 회원님들이 새로 보내주신 옥고들이 게재됩니다. 

학술대회에서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해외에서 오신 학자님들과 회원님들, 그

리고 이번호에 게재되는 옥고를 보내주진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

러 무더위 속에서도 정해진 일정 안에 논문심사를 마쳐 차질 없이 학회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홍준형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 및 출간을 위한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송동수 출판이사와 임현 출판간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는 9월말부터 4회 정도, 학회지의 발간은 금년 8월말에 이어 3회 정도 예

정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선정과 토론,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의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하는 공동학술대회, 11월초 국제



람사르 총회와 관련된 학술대회, 12월말 환경관련 4대 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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